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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차 보급 1.1만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미래 모빌리티인 수소전기자동차 시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배경으로, ‘25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개발은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전기자동차의 국내보급은 16년말 누적 87대에서 작년 6월 누적 

7,682대로 88배이상 성장했으며, 해외 수출도 16년 누적 552대에서 작년 6월 누적 2,405대로 4배 이상 

성장하였다. 

특히, 수송차량 중에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수송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수소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 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20.8월) 등을 통해 수소 안전 홍보,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출범을 통해 글로벌 수소 협력 방안 등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의 기본이 되는 값싼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액화수소 생산·운송·보급·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한반도가 수소산업의 허브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